
<소음성 난청>
1. 소음이란 “사람이 원하지 않는 소리” 또는 “정신적, 신체적으로 인체에 유해한 소리”
 소음성 난청은 소음이 너무 크거나 장기간 들어서 청각세포가 회복되지 않을 정도로 손상되어 
영구적으로 난청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. 
• 소음의 종류는 연속음, 단속음, 충격음이 있음.

- 연속음 : 하루 종일 일정한 크기의 소리가 발생되는 것을 말하며, 1초에 1회 이상일 때
- 단속음 : 발생되는 소음의 간격이 1초보다 클 때 단속음으로 봄

  - 충격음 : 최대 음압 수준이 120dB 이상인 소음이 1초 이상 간격으로 발생하는 것

일반적인 대화환경의 소리가 50dB 정도이며 보통 75dB 이하의 소리는 난청을 유발할 확률이 
적습니다. 그러나 90dB 이상의 큰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거나 큰 소음을 한 번 듣는 것 
또한 청력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.
​ · “소음작업”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
말합니다.

2. 소음성 난청의 증상
• 청력손실 -일시적 청력손실, 영구적 청력손실, 음향 외상성 난청, 이명증

• 수면방해

• 대화방해

• 작업능률에 미치는 영향
• 스트레스와 생리적 영향

3. 소음성 난청의 사례



4. 소음성 난청 예방 대책
소음성 난청은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므로 소음 작업장에서는 청력보호구를 착용하여 소음에 
의한 영향을 줄여야 합니다. 또 작업장이나 소음이 심한 기계에 방음시설을 해야 합니다. 소음 
작업장에서는 작업시간을 제한하고, 가급적 소음 노출 후에 충분한 시간 동안 소음을 피해야 
합니다. 동시에 주기적인 청력검사를 받아서 소음성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여 더 이상의 손상을 
예방해야 합니다. 소음선 난청에 대한 상담과 교육도 필요합니다. 

   - 구조적 대책 : 디자인 및 배치                   - 기술적, 관리적 대책
   - 소음원에 대한 대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전파경로 대책

     - 자재, 장비 및 작업공정과 관련된 대책           - 개인보호구

 • 청력보호구 사용방법
  1) 귀마개
· 귀마개는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귓구멍에 꼭 맞게 착용해야 한다.
· 귀마개를 삽입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는다.
· 귀마개를 삽입 시 반대 손을 머리 뒤로 돌려 귀틀 바깥쪽으로 잡아 당기고 귀마개를 끼운다.
· 귀마개를 삽입 후 30초 정도 누르고 있는다.
· 귀마개가 하루 종일 귀구멍에서 잘 부풀어지는가를 확인하고 교정하도록 한다.

  · 작업 중에 귀마개가 느슨해지면 그때마다 다시 착용하도록 한다.
  2) 귀덮개
· 귀 전체를 완전히 밀봉할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한다.
· 귀 전체를 잘 밀봉하기 위해 머리나 귀걸이 등이 걸리지 않게 가지런히 하거나 제거한다.

• 청력보호구의 효과
- 청력 보호구의 실험조건에서 감음 효과는 다음과 같음.
· 귀마개의 감음율 : 25~35dB
· 귀덮개의 감음율 : 35~45dB

  · 귀마개와 귀덮개를 동시에 착용 시 추가로 3~5dB까지 감음 시킬 수 있음.


